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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12. 16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계란 투척 고등학생에 편지 보내

“정치란 무한 책임, 송구한 마음”

○  성주경찰서장에도 편지 보내 ‘이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자신을 향해 계란을 투척한 고등학생에게 서한

을 보내“저에게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

혔다. 이 후보는 “학생 덕분에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제가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

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가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 A군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이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소영 

대변인을 통해 즉시 현장에서 선처를 요청했고, A군은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 

석방됐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이어 나간다

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사건을 담당하는 성주경찰서의 서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저는 학생의 

행동에서 어떤 위협의 의도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에게 절실하게 호소하고자 하는 의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았다”

며 “이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또한 “다소 과격하고 거친 방식의 의견 표출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국민이 대리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정치가도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생 A군에 보낸 서한을 통해 사드 배치 관련 입장도 전했다. 이 후보

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

지만 저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정치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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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 기초해 대안을 찾는 것

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이런 입장이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는다. 제가 

정치가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적 방안에 대해 고민했듯이, 우리 학생과 사드 배치

를 반대하시는 모든 분은 주권자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

초해 저에게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그 호소에 걸맞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좌) 학생에게 보낸 편지 (우) 성주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

<첨부1 : 학생에게 보낸 편지 전문>

<첨부2 : 성주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



- 3 -

ㅊ

((((((((((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첨부1) 1) 1) 1) 1) 1) 1) 1) 1) 1)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에게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보낸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 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전문(첨부1) 학생에게 보낸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간 유치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정치란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백히 밝힌 만큼, 추가적인 

민·형사상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과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섰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합니

다.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

지만 저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정치가입니다. 

제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 기초해 대안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입장을 설명 드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치가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적 방안에 대해 고민했듯이, 우리 학생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모든 분은 주권자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해 저에게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호소에 걸맞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

시는 계란 던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직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제1원칙으로 삼는 실

용주의 외교 노선 하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 덕분에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제가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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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성주경찰서장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지난 13일 저를 향해 계란을 던진 한 고등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드리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올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

히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겐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야 할 책

임이 있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거친 방식의 의견 표출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국민이 대리인 앞

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야 할 정치가도 그 의무를 다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학생의 행동이 전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의 규

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법을 어기면 누구나 합당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생의 행동에서 어떤 위협의 의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절실하게 호소하고자 하

는 의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저에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리인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